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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하수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오염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질소성분에 의한 질산성 질소가 음용수 수

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편차, 대규모 개발사업,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의 이유로 지하수 함양량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낮아진 지하수위로 해수 침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 지하수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체계 구축 방안이 절

실한 시점이다.

▶지하수=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하수

는 비나 눈으로부터 생겨난다. 지표면으로

떨어진 비와 눈은 흙과 암석 틈을 따라 지

하로 스며들어 물이 잘 통과하는 자갈층이

나 모래층, 또는 부서지거나 깨진 암석의 틈

을 따라 계속 아래쪽으로 이동해 지하수가

된다.

강수 이외에도 지하의 암석이나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포함된 물과 지구 내부로

부터 생겨난 물도 지하수가 되지만 빗물로

부터 유래된 지하수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결국 우리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강수에 의해 계속 보충돼 다시 생

겨나는 자원인 것이다.

지하수는 땅 위의 호소나 하천을 따라 흐

르는 물(지표수라고 함)과는 반대의 의미

를 지니는 말이지만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모두 지하수라고 하지는 않는다.

땅 아래에 존재하는 물은 크게 지표면과

가까워 공기가 통하는 부분에 있는 물(통기

대 내의 물)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보다 깊

은 곳의 지층 속에 있는 물(포화대 내의

물)로 나눌 수 있다.

지표면과 가까워 공기가 통하는 부분에

존재하는 물을 대부분 식물의 잎을 통해 수

증기로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하수라

하지 않는다. 지하수는 이보다 깊은 곳의 지

층에 채워져 있고 일정한 물 높이(지하수면

이라고 함)가 유지되는 물인 것이다. 따라

서 지하수란 물로 채워진 지층내의 모래와

자갈알갱이 (입자) 사이나 암석 틈에 채워

져 있는 물 인 것이다.

▶지하수의 이용 유례=제주와 비슷한 환

경을 지니고 있는 미국의 하와이주에서는

1879년부터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때 경상남도

마산에서 지하수가 개발됐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정확한 연

도는 알 수 없으나 1964년 국립 지질조사소

(현재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 보고서에

는 17군데에 얕은 우물이 개발돼 있었던 것

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제주의 근대식 기

계에 의한 지하수 개발은 1960년대 초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평균 강우량 제주의 토양특성=제주

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872㎜로 내륙지방

(1274㎜)보다 무려 598㎜가 더 많다. 1년

동안 제주섬 전체에 내리는 강우량은 약 33

억 9000만ｔ이 된다.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이 없는 것

은 제주도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다. 이는 토양과 암석이 물을 잘 통과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비가 여름철에 집

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이다.

제주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이 폭발할 때

섞여나온 화산재 모래, 자갈로 이뤄져 있다.

또한 토양층의 두께도 얇아 빗물이 잘 스며

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넓은 지역을 덮고

있는 현무암에는 용암(마그마가 땅위로 올

라온 것)이 굳을 때 생겨난 크고 작은 구멍

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 또한 현무암에는 대

부분 용암이 굳을 때 생겨난 수평 및 수직

으로 깨진 틈들이 많아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드는 것이다.

제주에는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

어가도 흘러 넘치지 않고 마치 밑 빠진 독처

럼 물이 한없이 들어가는 숨골 이라 불리

는 곳들이 많다. 지질학자들은 숨골이 동굴

또는 동굴이 붕괴된 곳(동굴 함몰지), 흘러

나온 시기가 다른 용암이 서로 접하거나 만

나는 경계부분, 뜨거운 용암이 흘렀던 길(용

암유로), 수직 수평으로 깨진 암석 틈(수직,

판상절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

고 있다.

▶제주의 지하수량은=농어촌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

내리는 연간 총강우량은 33억8500만t∼35

만1600만t의 범위이고 하천이나 지표를 통

해 바다로 유출되는 직접유출량은 총강우량

의 19∼20%에 해당하는 6억3800만t/연∼7

억300t/연이다.

또한 증발산작용을 통해 대기중으로 손실

되는 증발산량은 직접유출량보다 많은 총강

수량의 33∼37%(11억8300만t/연∼12억

5600만t/연)이고, 지하수 함양량은 총강수

량의 44∼46%인 14억9400만t/연∼16억

3000만t/연의 범위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

의 지하수 함양률은 우리나라 평균 지하수

함양률 18% 보다 훨씬 높은 값일 뿐만 아니

라 미국 하와이주의 오아후섬 보다도 높은

값이다.

▶1일 이용 지하수량=제주의 지하수량은

얼마나 될까?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로 보았을

때 1일 이용 가능량은 약 177만ｔ이며, 이

양은 하루에 지하수로 보충되는 빗물의 41

%에 해당하는 양이다. 즉 지하수가 마르지

않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1일 약 땅속으로 들어가는 400만t의 빗

물 중 59%(약 240만t)는 지하에 그대로 남

겨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77만t의 지하

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는 지하수를 제외하면 가뭄에도 지속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원이 없다. 해안에

서 솟아나는 용천수도 지하수이며 어승생저

수지의 물도 어리목 계곡에서 솟아나는 용

천수이다. 결국 우리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

는 물 전부가 지하수인 것이다.

2017년말 기준 제주도 지하수 관정은

4818개로 취수허가량은 1일 157만9000t이

다. 지속이용가능량(176만8000t)의 89%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하수 관정은 4823개

로 적정이용 가능량은 1일 176만8000t이

다. 하지만 허가한 취수량은 적정 가능량의

91%인 161만5000t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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